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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귀포시 법환동 범섬 주변의 대표적인 스쿠버다이빙 포인트의 하나로 꼽히는 기차바위' '▲

는 제주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연산호들이 밀집해 서식할 뿐만 아니라 노랑자리돔 등 열대어

종과 대형 해송 등으로 전문가들이 신들의 정원 이라고 극찬하는 곳이다 사진 김진수 자문' ' . =

위원

범섬 주변의 대표적 스쿠버다이빙 포인트

제주 바다서 볼 수 있는 연산호 모두 서식

노랑자리돔과 청줄돔 등 열대어류도 반겨

서귀포시 법환동 범섬 주변의 대표적인 스쿠버다이빙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기차바위 포인' ' 

트다.

이 곳은 마치 기차가 길게 늘어선 듯 수중 기암들의 동산이 연속으로 이어져 기차 형태를 하

고 있다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.

기차바위 포인트는 범섬과 법환마을 해녀탈의실쪽 해변 사이 중간쯤에 위치한다 수심은 . 

정도로 보트다이빙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곳을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제주에서 볼 14~32m , . 



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연산호류를 볼 수 있는 종합선물세트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크기마저 대. 

형이라 제주를 찾는 다이버라면 꼭 한 번은 찾아야 할 포인트다.

가을을 맞은 제주바다는 쪽빛 하늘을 닮아가고 있다 덩달아 시야도 맑아지고 있어 요즘이 다. 

이빙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. 

따사롭게 빛나는 햇살을 맞으며 배 위에서 다이빙 준비를 마친 탐사팀은 선장의 신호에 맞춰 

하나 둘 입수를 시작했다 수심 바닥이 보여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계속 하강해 모래. 18m . 

바닥에 내려 앉았다 수심 탐사팀은 나침반을 이용해 북동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기 . 36m, 

시작했다 군데군데 보이는 자그마한 바위에는 대형 맨드라미산호들이 탐사팀을 반겨준다. .

한 여 쯤 앞으로 나아가자 시커먼 수중절벽이 탐사팀을 가로 막는다 기차바위 남서쪽 끝단20 m . 



이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기차바위 포인트 탐사가 시작된다 탐사팀은 수중절벽을 따라 천천. . 

히 상승하면서 월 다이빙을 즐겼다 절벽의 상단 부분은 수심 로 절벽의 높이가 (wall) . 18m 15m

를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절벽 상단 부분에는 수중 바위군락인 여 가 잘 발달돼 . ' '

있다 여 의 생김새가 기차의 차량같이 일렬로 쭉 늘어서 있다 포인트 명칭이 생긴 연유다 다. ' ' . . 

이빙은 이런 여 를 구경하면서 법환 마을쪽으로 가다가 공기가 떨어지면 상승하게 된다' ' .

기차바위 포인트의 가장 큰 특징은 제주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연산호들이 밀집해 서식하고 있

다는 것이다 다양한 색상의 맨드라미 산호와 해송 긴가지 해송 고르고니언 산호 등을 볼 수 . , , 

있다 게다가 가 넘는 대형 해송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다 아니 이 곳에 서식하는 산. 2m . 

호들 대부분이 대형이다 뿐만 아니라 자리돔 무리의 군무와 청줄돔 노랑자리돔 등 열대어류. , , 

돌돔 다금바리 등 대형 어종들도 다이버들을 반긴다 어떻게 한 곳에 이처럼 많은 종류의 생물. 

들이 모여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.

김진수 자문위원은 기차바위 포인트를 신들의 정원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신이 아니면 . 

만들어 낼 수 없는 자연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김 자문위원은 기차가 없는 제주도에 이러한 . "

특징적 이름도 특별하지만 종류도 다양한 산호군락의 서식 양상은 제주바다 전체를 통틀어 단

연 최고의 수중 환경으로 꼽을 수 있다 고 말했다 김 자문위원은 또 용암을 녹여 세운 기암" . "

괴석 하나같이 혼을 넣어 도자기를 구워놓은 듯 형이상학적인 절묘한 기암의 비경에 살아숨쉬, 

는 오색영롱한 수중생물들 어느 돌 하나에도 생명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다 이 곳이 용궁의 , . 

뜨락 앞 정원일 것 이라고 강조했다"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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